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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순신 신도비

〔두전〕증좌의정 행통제사 시충무공 신도비명

유명조선국 정헌대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 증 효충장의 적의협력

선무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경연 감춘추관사 봉덕흥부원군 시

충무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의정 겸 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김육 지음

숭정대부 행의정부우참찬 오준

가선대부 병조참판 이정 전(篆)함

이백년 동안이나 나라가 태평하여 우리 백성들은 병란을 알지 못했다. 총을 쏘고

칼을 멘 왜적들이 동남쪽을 쳐들어와 서울과 개성과 평양을 모조리 함락시켜 일곱

도(道)가 도탄에 빠졌었다. 이때 도원수 권공(都元帥 權公)은 서울 근처에서 전투를

벌여 큰 성과를 얻었다. 통제 이공(統制 李公)은 바다에서 해전으로 큰 공을 세웠다.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명나라는 무엇을 믿고 원군을 파병하여 전투에 힘썼을 것인

가. 종묘사직의 무궁한 국운인들 무엇에 의지하여 면연히 이어져 내려왔겠는가.

그런데 도원수 권공의 무덤에는 이미 큰 비석이 세워졌지만 통제 이공의 산소에는

아직 사적을 기록한 비문조차 없으니 이 어찌 여러 선비들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는 일이랴.

이에 공(公)의 외손인 홍군(洪君)이 판서(判書) 이식(李植)이 지은 공의 시장(諡狀))

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며 비문을 지어줄 것을 청했다. 나는 이미 나이가 80에 가

까운 늙은 몸이라 붓과 벼루를 멀리해온지 오래 되어 공(公)의 기개와 공훈을 만분

의 하나라도 형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공의 깨끗한 충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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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큰 절개를 마음속으로 숭상해온 터에 어찌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거절할 수 있

겠는가. 또한 애초부터 공의 이야기를 한번 로 써보고 싶었던 바를 그만둘 수 있

을까 보냐. 이에 감히 사양하지 않고 적어 본다.

공(公)은 덕수(德水) 이씨(李氏)요 이름은 순신(舜臣)이며 자(字)는 여해(汝該)이다.

세종조(世宗朝)때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정정공(貞靖公) 변(邊)의 5대손이다. 인종

(仁宗) 원년(元年) 을사(乙巳)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이미 보통 아이들보다 특출

했다. 여러 아이들과 함께 놀 때에도 진을 치는 흉내를 내며 대장으로 대접을 받았

으므로 어른들이 기특하게 생각하 다. 성장하면서는 활을 쏘는 재주가 남보다 뛰

어났다.

병자년(1576년)에는 무과(武科)에 급제하 다. 병법에 관한 책인 무경(武經)에 나

오는 황석공(黃石公)의 에 대하여 시험관이 시험할 때에는 검시관이,

「장량(張良)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라가 놀았다 했으니 과연 죽지 않았겠느냐?」

하자 공이,

「한(漢)나라 혜제(惠帝) 6년에 유후(留侯) 장량(張良)이 죽었다 함은 강목(綱目)에

적힌 바이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았을 리가 있으랴.」

고 대답했다. 이에 시험관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무인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을

까 하고 경탄하 다.

서애(西厓) 유성룡 정승은 젊어서부터 공과 사이가 좋았던 분인데 항상 공을 대장

재목이라고 칭찬했다. 율곡(栗谷) 이퇴계 선생도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에

서애를 통하여 만나보기를 청했으나 공은 거절하 다. 같은 문중의 사람이니 한번

만나봄직도 했건만 그가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만나지 않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공이 훈련원(訓練院) 봉사(奉事)로 있을 때의 일이다. 병조판서 김귀 (金貴榮)에게

는 딸이 있어 공을 사위를 삼으려 했다. 

그러나 공은

「내가 이제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섰는데 어찌 세도가의 집안에 발을 붙이랴」

하고, 당장에 중매 할머니를 쫓아 버린 일도 있었다. 공(公)은 변방의

장수가 되었을 때나 군관(軍官)이 되었을 때에 사리사욕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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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따져서 바로 잡았다. 비록 미움을 받을망정 꺼려하

지 않았다.

일찍이 건원보(乾原堡) 권관(權管:종 9품 무관직)으로 있을 때는 오랑캐 울지내(鬱

只乃)의 문제가 오랜 동안 변방의 걱정거리 다. 공이 울지내를 잡아 오자 병사(兵

使) 김우서(金禹瑞)가 그 공을 시기하여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부렸다는 죄목으로

보고하고 상도 주지 않았다. 

공이 건원보(乾原堡)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친의 상사를 당했다. 분상했다가 3년 상

을 마치고 곧 사복시 주부(司僕侍 主簿:종6품직)가 된 지 겨우 반달 만에 조산만호

(造山萬戶:종 4품 무관직)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순찰사(巡察使) 정언신(鄭彦信)이

녹둔도(鹿屯島)에 주둔군의 군량을 자급하기 위한 밭을 만들고 공에게 그 일을 겸하

여 관할하게 하 다. 공이 둔전에서 일할 군사가 적으므로 여러 번 국경을 지키는

민병을 더 지원해 줄 것을 청했으나 병사 이일(李鎰)은 허락하지 않았다. 가을이 되

자 과연 대규모의 오랑캐들이 쳐들어 왔다. 공은 힘써 싸워 이를 막아냈다. 그 괴수

를 쏘아 죽인 뒤 추격하여 사로잡혀 간 둔전 군사 육십여 명을 구하여 돌아왔다. 그

러나 병사는 공을 죽여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문에서 목을 베려 하 다. 이에, 군

관 선거이(軍官 宣居怡)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술을 권하며 위로할 때 공은 정

색하며,

「죽고 삶이 모두 천명이거늘 술은 마셔서 무엇 하랴.」

하고 뜰 안으로 들어가 항변하며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병사도 기세가

꺾여 옥에 가두고 조정에 보고를 할 뿐이었다. 조정에서는 공의 무죄함을 살펴 백의

종군하게 하 다. 얼마 후 오랑캐의 목을 바친 공로로 용서를 받았다. 

기축년(선조 22년, 1589년)에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정읍현감에 임명되었다.

경인년에는 서애가 힘써 조정에 천거하여 고사리첨사(高沙里僉使:종 3품 무관직)

로 승진하 으며 계급을 올려 만포첨사(滿浦僉使)가 되었으나 대관(臺官)들이 승진

이 너무 빠르다 하여 다시 고쳐졌다.

신묘년(辛卯年)에는 진도군수(珍島郡守)와 가리포첨사(加籬浦僉使)로 임명되었으

나 부임하기 전에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정 3품 무관직)로 뽑혔다. 이때는 이미 왜

적과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공은 이를 깊이 걱정하며 날마다 방비할 기구들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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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거북선을 창작했다. 못을 꽂은 판자로 배를 덮어 군사를 감추고 대포를 설치해

싸운 결과 마침내 승리를 하 다.

임진년(선조 25년, 1519년)에 왜적이 부산과 동래를 함락하고 거침없이 북으로 상

륙해 왔다. 공은 군사를 옮겨 왜적을 치자 했으나 부하들 모두가 전라도 진을 떠나

는 것을 곤란하게 생각하므로 공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적과 싸우다가 죽는 일뿐이다.」

하고 여러 곳의 군사를 합하여 출병하려 했다. 이때 마침 경상우수사 원균이 사람

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므로 군사를 이끌고 옥포(玉浦)로 나가 만호(萬戶) 이운룡(李

雲龍 )과 우치적(禹致績) 등을 선봉으로 삼아 왜적선 30척을 파선시켰다. 고성(固

城)에 다다르니 서울이 함락되어 임금이 피난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다. 서쪽을 향

하여 통곡하고 군사를 이끌고 다시 본 으로 돌아왔다.

원균이 또 구원병을 청하므로 공이 노량으로 달려가 왜선 13척을 깨뜨리고 사천까

지 쫓아가 싸울 때는 어깨에 탄환을 맞았건만 활을 놓지 않고 하루 종일 싸움을 독

려했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아는 이가 없었다.

6월에는 당포(唐浦)에서 싸웠다. 왜적은 그림을 그린 층각배를 타고 왔다. 화살을

쏘아 금관을 쓰고 비단 전포를 입은 괴수를 사살했다. 남은 졸병들도 모두 다 무찔

다. 정오에 왜선이 또 다시 대규모로 진격해 왔다. 공은 빼앗은 적선을 앞줄에 세

워 적과의 거리를 한 마장쯤 떨어지게 한 후 불을 질 다. 화약이 폭발하며 불꽃을

솟아오르게 하고 벼락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적들은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와 고성에서 합세했다. 누각배에 타고 있던 왜장을 죽이

고 삼십여 척을 쳐부수니 왜적이 육지로 달아났다. 드디어 승리를 하고 이억기와 함

께 본 으로 돌아왔다. 

왜적이 또 호남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공은 고성으로 나갔다. 바다를 덮을

듯이 적선이 려오고 있었다. 공은 거짖으로 후퇴하여 적을 한산도까지 꾀어내 칠

십여 척을 섬멸했다. 적의 괴수 평수가는 몸을 피해 달아났으며 죽은 자가 거의 만

명이나 되자 왜병들은 놀라며 떨었다. 

공은 밤낮으로 경계를 엄격히 하여 언제나 갑옷을 벗고 누운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달빛이몹시밝았다. 공은갑자기일어나술한잔을마시고는모든장수들을불러,



아산의 神道碑 5

「적은 간사한 꾀가 많아 달이 없는 밤에는 원래 우리를 습격해 오는 법이거니와 달

이 밝은 밤에도 응당 침범해오기가 쉬우니 경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하고 호각을 불어 모든 배에 닻을 들게 하 다. 그랬더니 그와 거의 동시에 보초선

에서 적이 침범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달은 서산에 걸렸는데, 어둠을 틈타

려오는 적선의 수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중군(中軍)이 대포를 쏘며 고함

을 지르자 여러 배에서 한꺼번에 응사를 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안 왜

적은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물러가 버렸다. 모든 장수들이 공을 가리켜 신이라고 일

컬었다.

공은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을 섬멸해 적의 근거지를 엎어 버리려 하 다. 그

러나 적들이 목책을 치고 높은 산으로 도망을 쳤으므로 빈 배 100여척에 불을 지르

고 돌아왔다.

공이 연달아 승첩을 아뢰자 조정에서 이를 높이 평가해 계급을 정헌(正憲:정 2품

계)으로 올리고 교서를 내려 표창하고 칭찬하 다. 

공이 한산도로 진을 옮겨 전라, 경상 두 도를 제압하자고 청하자 조정이 허락하

다. 또 수군통제사의 제도를 두어 공에게 겸하여 거느리게 했다. 이로부터 통제 의

제도가 시작되었다.

공(公)이 별도로쌀 5백석을모아봉해두므로어떤이가무엇에쓸것이냐물었더니,

「지금 임금이 의주(義州)에 피난을 가계신데, 만일 요동으로 건너가시게 되면 배편

을 이용해 의주로 달려가 임금의 피난 행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구하는 길이요, 나의 직분이다. 이것은 그때 임금이 잡수실 양식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 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함이 이와 같았다.

원균(元均)은 성품이 본시 급하고 질투가 많았다. 또 스스로를 선배라 하여 공의 아

래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침묵하며 그

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허물을 돌려 자기를 갈아 달라고 청했

으나, 조정에서는 원균(均)을 충청병사(忠淸兵使)로 임명했다. 원균은 조정의 대신

들과 약하여 여러 가지로 모함하 다. 

이때에 적장 행장(行長)과 청정(淸正)이 거짓으로 서로를 죽이려한다는 술수로 요

시라(要時羅)를 간첩으로 삼아 먼저 청정을 치도록 하 다. 조정에서는 그 술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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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 공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 재촉 했다. 그러나 공은 적의 간사한 꾀를

미리 알고 쉬운 방법으로 적을 물리치려 이에 반대하 다. 공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공이 싸우기를 회피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죄라고 탄핵하여 정유(丁酉)년 2

월에 공을 옥에 가두었다. 이에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보고하기를,

「적이 무서워하는 것은 수군인데 이순신을 갈아서는 안 되고 원균을 보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했으나 조정에서는 듣지 않았다. 이원익(李元翼)이 탄식하기를,

「나랏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 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게 하 더니 판부사 정탁(判府事 鄭琢)이, 

「군사의 기 은 멀리 앉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또 그가 싸우려 하지 않는 데

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뒷날 다시 한 번 공로를 세우도록 하소서.」

하니 마침내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이때 어머님이 아산에서 돌아가시니 공이 울부

짖으며,

「나라에 충성을 다했건만 죄를 입었고, 어버이를 섬기려 했건만 돌아가시고 말았

구나.」

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 슬퍼하 다.

공(公)이 진 에 있을 때 운주당(運籌堂)이란 이름의 건물을 짓고 모든 장수들과 함

께 거기서 병 의 일을 의논하 다. 원균이 공의 자리에 부임해서는 공이 하던 일을

모두 변경했다. 운주당에 첩을 두고 울타리를 둘러막으니 모든 장수들이 그의 얼굴

을 보기가 어려웠다. 못된 짓만 하므로 여러 군사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요시라(要時羅)가 와서,

「청정(淸正)의 후원군사들이이제한창오는길이니그것을막아치는것이좋겠다.」

고 하 다. 조정에서도 빨리 나가 싸우라고 재촉하 다. 칠월에 원균이 전군을 다

데리고 나가 싸웠다. 적이 야음을 틈타 엄습하여 군사 모두가 패배하여 달아나다가

죽었다. 군함 백여 척도 모두 다 한산(閑山)에서 파선되고 말았다.

적들은 바다에서 상륙하여 남원(南原)을 함락했다. 조정에서는 마침내 공이 상중임

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용하여 통제사로 삼았다. 공은 십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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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순천(順天)으로 갔다. 남은 배 십여 척을 수습하고 흩어진 군사 수백 명을 모아

어란도(於蘭島)에서 적을 무찔 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은 약하다 하여 공에게 육

전을 명했다. 공은,

「적이 바로 전라도(全羅道)와 충청도(忠淸道)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까닭입니다. 전선이 비록 적다할지라도 신이 죽지 않는 이상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호남의 피난선들이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것이 100여 척이었다. 공이 그들과 약

속한 다음 진을 친 후방에다 늘여 세워 응원하게 하고 공의 배 십여 척이 앞에 나가

서 적을 벽파정(碧波亭)에서 맞았다. 적선 수백 척이 와서 덮쳐도 공은 동요하지 않

았다. 진용을 정돈하고 기다리다 적이 가까이 오자 총과 활을 한꺼번에 쏘아댔다.

군사들 모두가 죽기를 맹세하고 싸움에 적이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왜의 명장 마다

시(馬多時)의 목까지 베니 군의 위엄이 다시 떨치어졌다. 승첩한 공으로 계급을 높

여 상을 주려 하 으나 대간(臺諫)들이,

「이미 지위와 녹이 높다」

하고 반대하여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때 명(明)나라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서울에 있다가 을 보내어 치하했다.

「근래에 와서 이런 승첩이 없었으므로 내가 직접 가서 괘홍(掛紅)하고자 하나 길이

멀어 가지 못한다.」

하고 백금과 붉은 비단을 보내어 표창하 다. 괘홍(掛紅)이란 중국 사람들이 폐백

으로써 축하하는 예식의 이름이다.

무술년(선조 31년, 1598년) 봄에 진을 고금도(古今島)로 옮겼다. 공이 모친의 상중

에 기용되어 군문에 종사하면서 날마다 몇 홉의 밥을 먹어 얼굴이 야위 으므로 조

정에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방편을 따르라고 분부하 다. 

이해 가을에 도독(都督) 진린(陳璘)이 수군 5,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백성을

성가시게 하므로 공이 군중에 을 내려 군막을 뜯게 하니 도독(都督)이 달려와 물

었다. 공이,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귀국 장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마치 부모 기다리듯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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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정작 와서는 약탈만 일삼아 모두 도망칠 것만 생각하니, 난들 어찌 혼자 남아

있겠소.」

하 다. 그러자 진공(陳公)이 손을 잡고 말리므로 공이 다시,

「귀국 군사들이 나를 속국 신하라 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으니 만일 임시방편으로

제어할 권한을 준다면 해결할 도리가 있을 것이오.」

하 다. 진(陳)공이 또한 허락하니 그때부터 온 섬 안이 무사해졌다.

부하 송여종(宋汝悰)이 명(明)나라 수군과 함께 적을 쳐서 칠십 명의 목을 베었지

만 명군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다. 진공이 부끄러워하며 성을 내자 공이,  

「장군이 와서 우리 군사를 통제하시는데 우리 군사의 승첩이 곧 귀국 군사의 승첩

인데 어찌 감히 내가 차지하리까. 얻은 것을 모두 바치오리다.」

하니 진공이 몹시 기뻐하여, 

「일찍이 공의 명성을 들어 왔는바 이제 보니 과연 그러 하오이다.」

하 다. 

이 일로 송여종(宋汝悰)은 실망하여 스스로 하소연하므로 공이 웃으며,

「썩은 머리를 아껴서 무엇 하랴. 그대의 공은 내가 다 보고로 아뢰겠소.」

하니 여종(汝種)도 또한 복종하 다.

진(陳)이 공의 군사를 다스리고 군략을 세우는 것을 보고 탄복해 말하기를,

「공은 실로 작은 나라 인물이 아니다. 만일 중국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천하의 대장

이 되리라.」

하 다. 

선조대왕께 을 올리기를,

「이통제는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 잡은 공이 있습니다.」

라고 하 으니 이는 진심으로 탄복했던 때문이었다. 드디어 명(明)나라 황제에게까

지 아뢰니 황제 또한 가상히 생각하여 공에게 도독의 도장을 선물하니 지금까지 통

제 에서 간직하고 있다.

9월에 명나라 제독(提督) 유정(劉綎)이 중국 사천(四川) 운남(雲南) 등지의 군사 일

만 오천 명을 거느리고 예교(曳橋) 북쪽에 진을 쳤다. 10월에 수군과 함께 적을 협

공하기로 약속하 다. 공이 도독과 함께 나가 싸우던 중에 첨사(僉使) 황세득(黃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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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이 탄환에 맞아 죽었는데,

세득(世得)은 공의 처 종형이므로 여러 장수들이 들어와 조상하 다. 이때 공은,

「세득(世得)은 나라의 일로 죽었으므로 광스럽다.」

하 다.

행장(行長)이 도독(都督)에게 뇌물을 보내어 공을 퇴진시켜 주기를 청했다. 도독이

공을 퇴진시키려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대장이란 화친을 말해서는 못 쓰고 또 원수를 놓아 보낼 수 없다.」

하니 도독(都督)이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행장(行長)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조선 군사는 마땅히 명나라 군사와 진을 쳐야 할 것인데 같은 곳에 함께 있는 것

은 무엇 때문이냐.」

하므로 공이,

「내 땅에 진을 치는 것이야 내 뜻대로 할 일이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대답하 다.

행장(行長)이 곤양(昆陽)의 사천(泗川)에 있는 저희 군사들과 함께 횃불을 들어 서로

신호하므로 공은 군사를 단속하여 대기하자 남해의 적이 노량(露粱)에 와 머무르고

있는자가많으므로공(公)이 도독(都督)과 함께밤 9시경에떠나면서하늘에빌기를,

「이 적을 무찌른다면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하자 문득 큰 별이 바다 속으로 떨어지니 보는 이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 다. 새

벽 한 시경부터 적을 만나 큰 전투가 벌어져 아침에 이르러 크게 깨뜨리고 2백여 척

의 배에 불을 질 다.

그 길로 남해(南海)의 경계까지 추격하여 화살과 포탄을 무릅쓰고 싸움을 독려했

다. 날아드는 탄환에 맞자 좌우에서 공을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공은,

「싸움이 한참 급하니 부디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마라.」

란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니 54세의 나이 다.

공의 조카 완(莞)이 공의 말대로 배 위에서 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독려하기를 전과

같이 하 다. 적이 도독(都督)의 배를 에워싸 몹시 급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여러 장

수들이 대장선에서 깃발 휘두르는 것을 보고 모두 달려가 구원해 내었다. 정오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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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야 적이 크게 패하여 먼 바다 밖으로 도망을 쳤다.

도독(都督)이 배를 가까이 돌려오며,

「통제공 어서 나오시오.」

하고 부르자 완(莞)이 울며,

「숙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니 도독이 배위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세 번이나 넘어졌다. 

「죽은 뒤에도 나를 구원해 주었다.」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 다. 두 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바다를 진동시켰다.

구를 아산으로 모셔올 때에는 모든 백성과 선비들이 울부짖으며 제사를 차려 명

복을 비는 행렬이 천리(千里)에 끊어지지 않았다.

조정에서도 제관을 보내어 조상하 으며 우의정(右議政)으로 증직했다. 갑진(甲辰)

년에는 일등공신으로 정하며 효충장의 적의협력 선무공신(效忠仗義 迪毅協力 宣武

功臣)의 호를 내리고 좌의정(左議政)으로 올렸다. 덕풍부원군(德豊府院君)을 봉하고

시호를 충무(忠武)라 했다. 좌수 (左水營) 근처에 사당을 지어 충민(忠愍)이라 사액

하 다. 호남 사람들은 수 (水營) 동쪽 산마루에 비를 세워 사모하는 뜻을 표하

다. 기해(己亥)년 2월에 아산의 어름목에 장사를 지내니 거기는 선산이다. 

공은 담력이 보통을 능가했으며 뜻이 굳세었다. 몸가짐이 규모가 있는 학자와 같았

고, 효도와 우애는 타고난 천성이었다. 집안에서도 행실이 돈독하여 일찍 죽은 두

형이 남긴 조카들을 자식같이 길 다. 일용하는 물품과 혼례를 치루는 일까지도 조

카를 먼저 시키고 자기 아들은 뒤에 했다. 죄 없이 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죽고 사는

문제로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다. 공은 본시부터 이와 같이 수양해 왔으므로 지혜와

생각을 내면 한 가지도 빠짐이 없었다. 적의 정형 헤아리기를 귀신같이 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어 호서(湖西) 호남(湖南) 수 천리 땅을 온전하게 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

키는 근본이 되게 하 다.

바다를 가로막아 덮쳐 오는 적의 형세를 꺾음은 당나라 현종 때의 충신으로 합심하

여 안록산의 군을 맞이하여 싸우다 전사한 저 장순(張巡)이나 허원(許遠)과 같았다.

몸소 힘을 다하다 죽은 것은 저 제갈무후(諸葛武后)와도 같았다. 나라일로 죽은 것

은 같을지라도 큰 공을 거둔 이는 오직 공 한 분뿐이다.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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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이야기로 증점이 공자에게 자신의 뜻은 子路, 有, 公西華와 다르다고 대

답하 다 하는데, 저 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한 것에 비겨도 좋을 것이다. 과연 그

공로는 온 나라를 덮었고 그 이름은 천하에 들렸으니 아아! 위대하시다. 공은 일찍

이 노래하시기를, 

「바다에 맹세하매 고기와 용들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매 초목이 아는 도다.」

하 는데 이 은 읊는 사람마다 눈물짓고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친의 이름은 정(貞)이니 순충적덕(純忠積德) 병의보조공신(秉義補祚功臣) 대광보

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 겸 경연사(兼領經筵

事) 덕연부원군(德淵府院君)을 증직하 다. 

조부의 이름은 백록(百祿)이니 선교랑(宣敎郞) 평시서봉사(平市暑奉事)인데 가선대

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使)를 증직하 다.

증조부의 이름은 거(拒)니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요, 어머니는 정

경부인(貞敬夫人)을 증직 받은 초계(草溪) 변(卞)씨이다.

공은 보성군수(寶成郡守) 방진(方震)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세 아들과 한 딸을 낳았

다. 큰아들은 현감(縣監) 회(會)요, 둘째아들은 정랑(正郞) 예(會)요, 막내아들의 이

름은 면(勉)으로 공이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사랑하 다. 임진(壬辰)년에 어머

님을 모시고 해변에서 피란하다가 적을 만나 혼자 싸우다가 죽었다. 나이 십 칠세

다. 따님은 선비 홍비(洪斐)에게 시집갔다. 

회(會)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맏아들은 참봉(參奉) 지백(之白)이며 둘째는

지석(之晳)이요, 딸은 윤헌징(尹獻徵)에게 시집갔다. 그리고 예(會)는 자식이 없어

지석(之晳)으로서 양자를 삼았으며, 사위 홍비(洪斐)는 네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

데 큰 아들은 우태(宇泰)요, 둘째는 현감(縣監) 우기(宇紀)니 비명을 청하러 온 이가

곧 이 사람이며 셋째는 우형(宇逈)이요, 넷째는 진하(振夏)이다. 딸은 윤수경(尹守

慶)에게 시집갔다. 지백(之白)은 겨우 낮은 벼슬밖에 못하고 자식이 없어 지석(之晳)

의 맏아들 광윤(光胤)을 양아들로 삼았다. 지석(之晳)은 두 번 장가들어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낳았으나 아직 모두 어리니 후손이 어찌 이리 번성하지 못할까. 반드시

뒷날에 크게 되려나 보다.

노래하기를,



12 아산의 神道碑

옛날에도 임진년에 큰 물결 일으킨 자가 하늘을 쏘는 예(譽 : 중국 요임금 때 활을

잘 쏘던 사람)와 같아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듯 배 띄워 다리를 놓고 중원 땅을 노려보아 삼남이 짓밟

히고 칠도가 불에 탈 제 그 누가 나섰던고

우리 님 일어나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죽기를 맹세하도다.

눈물 뿌린 온교(溫嶠 : 晋 原帝때의 명장으로 반란을 평정하러 배에 오르며 눈물을

뿌리면서 맹세하 다.) 같고 뱃전 치던 사아(士雅 : 晋 原帝 때 예주자사로 있었으

며 반란군을 평정하러 가면서 돛대를 두들기며 맹세하 다.) 같으니 벼슬은 통제사

라네.

적의 간첩 꾀를 내어 다른 장수 내려오니 무슨 죄로 갈리셨나.

임금 은혜 내리시고 어진 대신 말을 올려 패한 뒤를 이으시니

깃발은 새 빛이 나고 군령은 엄숙하며 모든 군사 날래도다.

벽파진(碧波津)서 대첩하여 명성이 다시 떨쳐 강한 적이 약해지자

도망하는 바쁜 적들 동쪽 바다 바라보며 돌아가려 하건마는

적을 어찌 놓아주랴. 우리 군사 더욱 날래 회복할 기세인데

개선가 울리려 할 때 장수별 떨어지며 저 임이 가시오니

양의(楊儀 : 촉한 때의 명장으로 제갈공명이 죽으며 부탁한대로 행하 더니 위나라

장수 중달이 도망쳤다.)가 뒤를 잇자 중달(仲達)은 달아나고 일만 군사 모두 울어

슬프다 눈물 뿌려 바닷물이 넘치거니 이름이 천추에 전하도다.

붉은 명정 날리는데 부모라도 여읜 듯이 천리에 차린 제사

공도 크고 위도 높고 공신 그림 걸렸으니 저 임 길이 사시도다.

돌아가심 슬퍼하고 기련(祁連) 본뜬 무덤(한 무제 때의 명장 곽거병이 흉노를 정벌

하자 그 공적을 기리어 그의 무덤이 봉문을 祈連山처럼 만든데서 유래함.) 치레 모

두 임금 은혜로세.

사당 지어 충민(忠愍)이라 액자 써서 내리시며 춘추제사 올리도다.

평생에 그리건만 황천길이 막혀 있어 눈물 언제 마르리오.

은 비록 거칠어도 훌륭하신 어른이라 비석을 세우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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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縣監)과 정랑(正郞)이 모두 승정원 좌승지(承政院 左承旨)로 증직되었다. 이것

은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지석(之晳)은 뒤에 벼슬이 사직령

(司稷令)에 이르 다.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다. 맏아들 광윤(光胤)은 이미 종

손 참봉공(參奉公)의 뒤를 이어 벼슬이 참봉(參奉)이었다. 광진(光震)은 수사(水史)

요 광보(光輔)는 우후(虞侯)요 그 다음은 광우(光宇) 광주(光胄)이다. 그리고 딸은

생원(生員) 홍서하(洪敍夏)에게 시집갔다. 서자는 광세(光世)다. 참봉(參奉-光胤)은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다. 맏이는 홍의(弘毅)니 도사(都使)요, 홍저(弘著)는

장(營將)이요, 홍서(弘緖)와 홍건(弘健) 그리고 홍유(弘猷)는 광헌(光憲)의 뒤를 이었

고 막내는 홍무(弘武)이다. 딸은 김진수(金震繡)에게 시집갔다. 수사(水使, 光震)의

두 서자는 홍수(弘樹)와 홍재(弘梓)이다. 우후(虞侯-光輔)의 두 아들은 홍규(弘規)와

홍구(弘矩)요, 딸은 박성서(朴聖瑞)에게 시집갔다, 광우(光宇)의 딸은 김한정(金漢

鼎)에게 시집갔다. 광주(光胄)의 두 아들은 홍제(弘濟)와 홍협(弘協)이다. 도사(都

使) 홍의(弘毅)의 두 아들은 만상(萬祥) 언상(彦祥)이다. 장(營將) 홍저(弘箸)의 한

아들은 봉상(鳳祥)이며 딸은 홍원익(洪元益)에게 시집갔다. 홍서(弘緖)의 두 아들은

운상(雲祥)과 두상(斗祥)이다. 홍건(弘健)의 세 아들 홍유(弘猷)의 두 아들 홍무(弘

茂)의 세 아들은 모두 다 어리다. 이 비석에 을 새기는 공역이 끝나기는 경자년(顯

宗 元年 1660년) 이었으나 형편이 어려워 세우지 못하다가, 이제 3년 만에야 광진

(光震)이 본도 수군절도사(本道 水軍節度使)가 되어 비로소 무덤 앞 길가에 세우게

되었다. 여러 자손들이 전날 기록에 미처 올리지 못한 이들을 삼가 여기에 기록하

다. 다만 외손들로 촌수가 먼 분들은 번거로워 싣지 아니한다.

숙종(肅宗) 19년 계유(癸酉) 4월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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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

2. 어제 이순신 신도비

〔두전〕상충정무지비

유명 수군도독 조선국 증효충장의 적의협력 선무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의정 겸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덕풍부원군 행정헌대부 전라도 좌

수군절도사겸 삼도통제사 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명 병서

살았을 때는 수레와 옷을 주어 화롭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며 음악에 올리

고, 죽은 뒤에는 다섯 솥의 융숭한 제물로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보양하

게 하고, 공로를 기폭에 새겨 항상 그 밝은 빛과 아름다운 절개로 하여금 천지에 빛

나고 산천에 짝하게 함으로써 호국하는 직책을 맡게 하여 백성에게 좋은 복이 입혀

지도록 하는 것은 옛날 임금들이 공신을 표창하던 것과 같더니 주(周)나라 이후로는

그 법이 점점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석을 세워 비명을 새기는 것은 기폭에 써

서 전하던 옛날의 뜻이 오늘날에 남아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임금이

비문을 짓는 것이다. 송나라 때의 충신 왕조(王朝)의 비석에는‘지극한 덕이 있는

원로’라 쓰여 있고 명나라 태조 때의 명장 서달(徐達)의 비석에는‘충성스런 뜻에

티 한 점 없는 이’라 쓰 거늘, 이런 특전을 받은 분이 천년 동안에 몇이나 되랴. 아

아 우리나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같은 분은 그 공훈이 비문 짓는 법에 맞

은 인물이라 내가 비문을 짓는대도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 없으리라.

충무공의 자(字)는 여해(汝諧)요, 대대로 덕수(德水) 사람이다. 일찍이 그 어머니

변(卞)씨의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니 이름을 순신(舜臣)이라 지으라.」

하 다. 아버지 정(貞)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점을 쳐보니, 

「길하다. 나이 50이 되면 응당 칼을 집고 명장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다. 충무(忠武:이순신)는 이런 이상한 징조를 짊어지고 태어나더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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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았다. 또한 큰 뜻을 품더니 자라나면서 활을 쏘는 재주가 남보

다 뛰어났다. 선조 9년인 1576년에 무과 시험에 급제하 다. 첫 벼슬로 변방에 나

가 여러 번 공을 세움에 모든 사람들이 대장 재목이라고 칭송하 다.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이 조정에 천거하여 특채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

羅左道 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이때는 왜인들은 우리나라를 치겠다고 떠들어 사이

가 벌어진 즈음이었다. 충무는 이를 매우 걱정하며 밤낮으로 군사를 훈련시켰다. 병

기를 다듬으며 접전하고 수비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특별히 배를 창제했는데 그

모양이 엎드린 거북을 닮았다하여 거북선이라 불 다. 해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것을 옛날 고대 중국에 있었던 전선(戰船) 몽충(蒙衝)에 비교하기도 했다. 임진년

(1592년)에 왜적들이 대규모로 쳐들어 왔다. 부산(釜山) 동래(東來)를 함락시키고

여러 길로 나누어 서쪽으로 올라갔다. 충무는 곧 군사를 이끌고 옥포(玉浦)로 달려

가 적선 이십여 척에 불을 지르고, 경상수군절도사(慶尙水軍節度使) 원균(元均)과

노량(露梁)에서 만나 적을 협공했다. 사천에 이르러서는 왜선 20여 척을 불태웠다.

당포(唐布)로 나아가서는 적선 20여 척을 만나 괴수를 죽이고 졸도들을 무찔 다.

전라우도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 이억기(李億祺)와 함께 당항포(唐項浦)에

서 군사를 합하여 적의 괴수가 탄 3층 배를 깨뜨리고 한산도(閑山島)까지 꾀어내어

또 다시 크고 작은 배 70여 척을 무찔 다. 싸움에 져서 도망치는 왜군을 쫓아 안골

포(安骨浦)에 이르러 사십여 척의 배에 불을 질러 깨뜨렸다. 소문이 널리 퍼져 적이

무서워 떨었다. 이 승첩이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정헌(正憲:정 2품계)으로 계급을 승

진시켰다. 그 다음 해인 계사(癸巳)년에 조정에서는 처음으로 삼도수군통제사(三道

水軍統制使)의 제도를 신설했다. 이순신은 본직을 가진 채 겸임하게 되어 진을 한산

도로 옮겼다. 이때 원균은 절제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자주 헛소문을 퍼트렸

다. 대신들과 약하여 충무(忠武)를 적과 싸우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게 했다. 

원균이 그 직책을 대신하 다. 두어 달 만에 우리 군사는 패하고 원균은 달아나다

죽었다. 조정에서는 다시 충무를 통제사(統制使)로 삼았다. 충무는 수십 명의 부하

와 함께 말을 타고 순천부(順天府)로 달려갔다. 병선 10여 척을 얻고 여러 군데에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었다. 난도(蘭島)에서 적을 무찌르고 벽파정(碧波亭)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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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맞아 30여 척의 왜선을 격파시켰다. 그리고 적장 마다시(馬多時)의 목을 베자

적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무술(선조 31년, 1598년)년에는 명(明)나라 장수 진린(陣璘)이 광동(廣東)의 군사

를, 유정(劉綎)이 사천(四川)의 군사를, 또 등자룡(鄧子龍)이 절강직예(浙江直隷)의

군사를 각각 이끌고 연달아 왔었는데 충무는 고금도(古今島)로 나가 진린(陣璘)과

함께 진을 합쳤다.

이때 진린(陣璘)은 진심으로 그 재주와 책략과 기량과 능간(能幹)에 굴복하여 모든

군중의 기 을 처결함에 묻지 않는 일이 없었고, 우리 선조(先祖)대왕께,

「이순신(李舜臣)은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 잡은 공이 있는 분이라.」

고 아뢰었다. 또 명나라 현황제(顯皇帝)에게도 자세히 아뢰어 충무(忠武)에게 도독

인(都督印)을 내려주게 하 다. 그때는 이미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죽고 소서행장

(少西行長)이 철병하고자 하 다. 곤양(昆陽)과 사천(泗川) 등지에 진을 치고 있던

저희 군사들끼리 약속한 날을 정하여 노량(露梁)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충무는 명나

라 장수와 수군을 정돈하고 서로 협력하여 왜군을 섬멸할 것을 의논했다. 그런 뒤,

배 위에서,

「오늘이야말로 사생을 결단하는 날이오니 하늘이여 내게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도

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빌기를 마치자 이때 장수별이 떨어졌다. 모든 병사가 불길하게 생각했다. 새

벽녘에 적을 맞아 싸워 2백여 척을 무찔 다. 다시 추격하여 남해(南海)에 이르 을

때 적이 명(明)나라 군사를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충무(忠武)는 화살과 포탄

을 무릅쓰고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다 탄환에 맞아 돌아가셨다. 그가 을사년 생이니

나이 54세 다. 이듬해에 아들 회(忠) 등이 아산으로 모셔가 장사를 지냈다. 갑진년

(6년 뒤, 1604년)에 훈공을 정하여 호를 내렸다. 증직은 의정부좌의정덕풍부원군

(議政府左議政德豊府院君)이요,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그리고 싸움을 했던 터에

사당을 세워 지금껏 끊이지 않고 제사를 받들어 모시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어

찌 그 공훈을 표창함에 족할까 보랴.

슬프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이 나기로는 목릉(선조의 陵號) 시대를 맞아 제일이

라.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아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왔던 장수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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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의 웅이었으나 적이 쳐들어와 물고기와 새우가 뛰고 바닷물이 뒤집히는 때

를 당해서는 멀리로 물러나 싸울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병사가 없었다. 그

런데도 충무는 8년 동안을 싸우면서 반드시 이겼고, 수비하면 반드시 보전하여 나

라 의 운명이 공에 의지하여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 다. 적의 칼날은 그 때문에 꺾

어져서 마침내 여러 곳에 소굴을 짓고, 날뛰던 간교한 놈들은 뒤를 돌아보느라 덤비

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 장하신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를 세우심에 기

초가 된 것은 오직 충무 한 분의 힘 바로 그것에 의지해서 다. 그러니 충무공(忠武

公)에게 특별히 비명을 짓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비명을 쓴다 하겠는가?

옛날 시경(詩經)의 증민편(蒸民篇) 번후(樊侯)의 업적을 인용하자면 선왕의 덕이 거

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임금이 밝다는 뜻이

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맡은 일을 다 함으로써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임금의 덕

을 길이 기록하여 받드는 것이 옛 사람의 법도이다. 오늘날의 비명에 옛날 시의 뜻

이 전해지는 것이거늘 내 어찌 비명을 짓지 않을 수 있으랴. 이에 의정부 의정(議

政府領議政)을 증직하고 그 시호에 따라 비석에 전(篆)자를「충성을 높이고 무용을

표창하는 비」라 쓰고 서문과 노래를 지어 역사를 기록하는 이에게 알리노라. 

옛날 중국의 주(周)나라에서 공로 표창을 맡았던 벼슬의 이름인 사훈씨(司勳氏)의

공로 표창하는 법을 상고하건대

훈(勳), 공(功), 다(多), 용(庸), 로(勞), 력(力)으로 나누거니

충무(忠武)같은 이야

어느 누가 전쟁과 임금과 나라에 공로가 있다 아니하랴. 

첫 번 싸워 한산(閑山)이 평정되고, 두 번 싸워 벽파(碧波)가 편안하고, 세 번 싸워

노량(露梁)에 왜적이 없어지니

이것이「다(多)」아니고 무엇이며

말 잘하는 선비는 혀만 놀리고 무서운 장수는 목을 움츠릴 때

천자의 명령을 받든 자는 오직 동국의 외로운 군사뿐이었으니

이 또한「훈(勳)」이 아닐까 보냐.

임금의 수레는 서울로 돌아오고 모든 백성들 제 자리를 잡아

우리 억만 년 동국을 다시 회복했거니



아산의 神道碑 29

이것이 또한「공(功)」이 아니랴.

아하! 까마귀 머리의 정려(旌閭) 거리에 있고

제사지낼 짐승을 매는 돌은 무덤에 있거니

마침내 비석에 전(篆)자를 새기는 은총까지 받는구나.

강물에 씻은 듯 깨끗한 이로다.

해와 달이여 그 빛을 같이 할지로다.

명(明) 숭정기원(崇禎紀元) 후 3년인 갑인년(甲寅年, 정조 18년, 1794년) 10월초

4일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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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所在地 :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年 代 : 정조 18년(1794. 甲寅)
碑 身 : 233㎝ 105㎝ 47㎝
碑 撰 : 正祖
碑 銘 : 어제 이순신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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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2장
(홍가신 신도비, 묘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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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

3. 홍가신 신도비

〔두전〕판서치사 증우의정 겸 문장공 만전홍선생 신도비

유명조선국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원부원군 증시 문장공 행분충출기 합모적의 청난공신 숭정대부 형조판서 겸 지의금

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원군 치사 만전(晩全) 홍선생 신도비명

나이가 많아 관직을 내어놓고 물러났던 형조판서 원군인 만전(晩全) 홍가신 선

생의 묘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를 바라보는 남쪽 언덕에 있다. 후진의 학자인

한양 조경(趙絅)은 만전 홍가신 묘비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말한다.

선생의 휘(諱)는 가신(可臣)이고 자는 흥도(興道)이며, 만전(晩全)은 호인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남양 홍씨(洪氏)는 먼 옛날부터 여러 대를 이어져 내려 왔다. 연산군 때에 이르러

휘(諱) 한(瀚)이 이조참의(吏曹參議)로서 무오년에 사화(史禍)를 입었다. 형장(刑杖)

을 때려 귀양지로 보냈는데, 가던 도중 길에서 돌아가셨다. 이 일이 무오록(戊午錄)

에 실려 있는데 이 분이 바로 선생의 증조부이다. 

한이 휘(諱) 윤창(胤昌)을 낳았다. 벼슬이 내섬사판관(內贍寺判官)에 이르 다. 윤

창이 휘(諱) 온(溫)을 낳았다. 벼슬이 장원서 장원(掌苑署 掌苑)에 이르 다. 이 분

이 선생의 아버지이다. 부인은 흥양 신씨(興陽申氏)로 군수를 지낸 윤필(允弼)의 따

님이다. 

선생이 청난공으로 책공되므로써 조부 윤창에게는 이조판서가 증직되었다. 아버지

온에게는 의정이 증직되었으며 어머니에게는 정경부인이 증직되었다. 

선생은 중종 36년인 서기 1541년에 태어났다. 그때 어머니 신부인이 산후병으로

위독하매, 온 집안이 당황하고 조급하여 어린 아이를 돌 볼 겨를도 없이 여러 날이

지났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 했다. 산모의 병환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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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덜하므로 포대기를 열어 보았다, 움직일 때마다 얼굴과 눈에 정채가 감돌았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다.

태어난 지 겨우 여덟 달만에 걷고 말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의정공을 따라 산불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의정공이 산이 불에 타는 광경을 시로 지어보라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나라의 성벽에 홀연히 한신의 깃발이 세워졌도다.”

라 읊었다. 의정공이 놀라며 기뻐했다. 

성동(成童)의 나이인 15세가 되기 전에 소학, 사서, 시경, 서경, 자집을 순서대로

읽었다. 책을 덮고서도 그 내용을 모두 외웠다. 목소리가 크고 맑으며 필법과 시구

의 운이 모두 세속의 기상을 벗어났다. 집안의 여러 어른들이 한결같이, 

“우리 가문 참의공의 풍모와 열절을 이 아이가 고스란히 빼어 닮았나 보다.”

하 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 행하던 예인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성관례(成冠禮)를 올리매

서애 유성룡, 경함 이대성 등 당세의 명인들과 함께 어울려 과거 공부를 했다. 일찍

이 알성시에 응시하 을 때는 을 완성하기도 전에 시간이 다 지났다. 이경함이 과

거의 문장을 모아 놓은 책을 주면서 선생에게 그것을 보고 써서 과문을 끝마치라고

권했다. 그러나 선생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이미 거두어진 답안지 속에 자기의

을 끼워 넣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선생은 정색을 하고,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출신(出身)은 선비가 몸을 일으키는 첫 출발인데 시작

부터 옳지 못한 일을 범한단 말이냐?”

하고 질책하 다. 

정묘년(중종 27년, 1567년)에 진사가 되어 태학에서 공부를 하 다. 

옷차림새와 행동거지가 반드시 법도에 맞도록 행하 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공

경과 겸양을 고루 갖추었다. 간혹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 으나 선생은 이에 신

경을 쓰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예조(禮曹)에 갔는데, 같이 간 선비들이 마치 시장

바닥에서 이익을 다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몹시 언짢아하기도 했다.

신미년(선조 4년)에 임금으로부터 천거되어 강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갑술년에 재

주와 행실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예빈주부(禮賓主簿)로 승진 하 다가 얼마



아산의 神道碑 39

뒤 형조좌랑으로 옮겼다. 이에 선생이 아버지인 의정공 앞에 무릎을 꿇고, 

“조정에서 저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분에 넘치게 승진시켜 형조좌랑에까지 이르

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선비들과 겨뤄보기 위해 과

거시험에 응시한다면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후부

터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바 오직 아버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의정공도 그 뜻을 아름답게 생각하여 허락 하 다. 

이 해 가을에 부여현감으로 부임했다. 부여는 곧 백제의 옛 도읍지이다. 선생은 부

임하여 사당을 세워 백제의 충신인 성충, 계백, 홍수와 고려의 정언 이존오를 추모

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 정언은 역적 신돈을 공격하 으나 이기지 못하고 부여에 귀

양 와서 죽은 분이다. 

또한 사당 옆에는 병사(丙舍)를 짓고 선비들을 모아 충효로써 몸과 마음을 수양하

도록 배려하 다. 이 일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자 선조는‘의렬’(義烈)이라는 이름

의 편액(扁額)을 하사하 다. 서애 유성룡은 선생의 미담사례를 로 지어 문 위에

달아 놓도록 하 다.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 사헌부의 정 5품직인 지평(持平)으로 불 다. 온 고을 백성

들이 유임하여 주기를 청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여 현민 모두가 힘을 합

하여 비석에 을 새겨 그의 아름다운 선정을 노래했다.  

기묘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어버이를 잃은

자식으로서의 예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로 행했다. 복이 끝나자 아우 녹문공

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계미년(선조 16년, 1583년) 여름에 장령을 거쳐 사헌부의 정 4품직인 전설사의 책

임자(典設司)로 옮겼다가, 다시 안산군수로 부임했다.

을유년에는 선정을 베푼 치적을 인정받아 수원부사로 승진했다. 그러나 기축년에

는 백유함의 모함으로 벼슬을 파직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 해를 보냈다. 

임진년에 왜란이 일어나자 온 나라가 몹시 급하게 돌아갔다. 선생은 말 한 필이 없

어 임금의 행차를 따라가지 못했다. 남녀노소의 백성들은 맨발로 걸어 다녀야 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해 넘어지고 자빠지며 엎어지는 비참한 상황은 말로 표

현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여러 곳을 거쳐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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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갔다. 자제들을 불러 모아 병기를 준비하여 적과 싸웠다. 때로는 적의 목

을 베기도 하 다. 그러나 일일이 행재소(行在所)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조정에서는

포상을 하지 않았다. 

계사년(선조 26년, 1593년)에 파주목사를 제수하 다. 파주는 서남쪽 길을 총괄하는

길목이었다. 병화에 잔파(殘破)된 것이 가장 혹독한 곳이었다. 선생은 명을 받자 곧

부임하 다. 이때 왜구를 쫓아 낸 중국 장수가 마침 파주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을에서는 중국 군사들에게 공급할 양식을 이틀이나 주지 못하고 있었

다. 이에 화가 잔뜩 나있는 중국 장수가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은 곧바로 중

국 장수를 찾아가 명함(名啣)을 보 다. 그러자 장수는 선생의 의표(儀表)가 남과 다

르다는 것을 알고는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군대가 굶주리고 있는 것은 관사(官師)와 서리배의 잘못일 것입니다.”

하므로 선생이 사과하기를

“서리배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니 어찌 죽음을 사양하겠습니까?

하니 중국 장수가 손을 들고,  

“착하도다.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아래 관리들에게 미루는데 대인께서는 그렇지 않

군요.”

하 다. 선생은 곧 곡식 수백 석을 체찰부(體察府)에 청해서 한 편으로는 중국 군사

들을 먹이고, 한 편으로 주린 백성들을 구제하 다.

그러나 얼마 뒤 조정에서는 선생은 서생(書生)이기 때문에 적을 막는데 적임자가

못 된다는 이유로 무인으로 바꿨다. 이에 온 고을의 남녀노소 백성들이 떠나가는 선

생을 강가까지 따라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 모습은 마치 부모를 잃

은 아이들과 같았다.

잠시 호서(湖西)에 살 때는 온 집안이 굶주려서 얼굴빛이 누랬으나 선생은 태연하

다. 얼마 뒤에 임금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렸다. 강(綱)은 둘로, 목(目)은 열두 가지로 나누어 썼다. 마음먹은 것을 다 말하

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다음 해 봄에 임금의 뜻으로 특별히 홍주목사(洪州牧使)를 제수하니, 재상 김응남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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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신의 상소를 보고 처음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성상께서 상소 문제를 용납하

셨을 뿐만 아니라 큰 고을의 목사로 임명하시니,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는 말은

가히 바꿀 수 없는 말이로다.”

하 다. 

갑오년(선조27년, 1594년)에 광해(光海)가 왕세자로 나라의 일을 임금을 대신하여

살폈다. 이때 왕세자가 전주에서 홍주로 옮겨왔다. 따르고 호위하는 문무관원들이

각각 처자를 거느리고 오는 바람에 횡령이 매우 심했다. 선생은 일체 법도대로 행하

며 정해진 것 이외에는 한 푼도 더 주지 않았다. 궁인과 총애를 받는 자들이 앞 다투

어 미워했으나 선생은 돌아다보지도 않았다.

이때까지도 왜적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충남 서북부지방

의 바닷가에 사는 수령들은 경쟁적으로 배를 준비하여 처자들을 보존할 계획을 세

웠다. 그러나 선생만은 초연하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선생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웃으면서, 

“고을을 맡은 신하는 고을을 위해서 죽는 법이다. 자기가 죽는 것도 돌아볼 수 없

는 처지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있단 말이오.”

하 다. 

병신년(선조 29년, 1596년)에 일본으로 가는 중국 사신 이종성과 양방형이 충청도

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선생은 도차관(都差官)으로 전의에 가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주관하여야 했다. 순찰 이하 2,000명의 관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

다. 한 중국 장수가 불쾌하게 생각하여 군교들 중에서 사나운 자를 불러 모아 행패

를 부리게 했다. 온 좌중이 창피를 당하고 놀라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나 선생

만은 태연한 모습으로 단정히 앉아 있었다. 중국 장수가 한참동안 쳐다보다가 군교

를 좇아 보내고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내가 천하의 선비를 많이 보아 왔으나 공과 같이 공부가 완숙한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을 받는 이는 드물게 본다.”

라 써 보이며 선생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항상 이렇게 꿇어앉아 있으면 다리의 힘이 손상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때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다가, 이별하기에 이르러서는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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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가 섭섭하다며 연연한 정표로 예물을 주기도 했다. 이 사람은 대체로 문장에 능

했고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는데, 중국 사신 중에 서기(書記)가 된 장방달이란 사람

이다. 

이 해 가을에 역적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홍산, 임천 두 고을을

함락 시키고, 수령을 결박하여 무지한 백성들을 위협하니 호서지방 전체가 크게 동

요되었다. 어떤 사람이 선생에게,  

“홍주성은 작고 낮아서 이몽학의 반란군을 맞아 대항하기 어려우니, 성을 버리고

임금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하 다. 그러나 선생은, 

“나는 왕명을 받아 이 고을을 다스리는 것인데, 어찌 감히 한 발자국이라도 홍주

땅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죽음으로써 맹서하여 지킨 결과 마침내 홍주성을 완전히 수호하고 이몽학의

반란군을 섬멸하 다. 이 일은 홍양청난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해년(선조 32년, 1599년)에 벼슬의 임기가 차서 귀향하는데 이삿짐이 아무것도

없었다. 홍주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리 수십 석을 보내왔으나 받지 않고 돌

려보냈다. 또 벼슬을 제수하는 명령이 여러 번 내려졌으나 그때마다 받지 않고 모두

물리쳤다. 경자년에 비로소 첨지의 벼슬을 받아들 다. 얼마 뒤에 해주목사(海州牧

使)를 제수하 는데 이조의 낭관으로 뽑힌 자가 도관찰사와 서로 내통하여, 

“왕자와 귀주(貴主)들의 12궁(宮)이 모두 이 한 고을에 모여 있으니, 목사 노릇하기

가 여간 괴롭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사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므로 선생은,

“일이 어렵다고 사양하지 않는 것이 신하된 자의 직분이다.”

라 말하고 이튿날 조정을 하직하고 해주에 부임했다. 이에 아전들이, 

“먼저제궁에인사를드리고난뒤에관아로들어가는것이전례가되어있습니다.”

라고 하매, 선생은 손을 내저었다. 또 현관(縣官)이,  

“지난날에 부임했던 목사들은 반드시 제궁에 물건을 바치고 잔치를 벌여 왕자와

의빈(儀賓)들을 위로했는데, 공은 어찌하여 그리 하지 않는가.”

하고 묻자 선생이 대답치 아니하니, 또 다시 연회를 강권하매 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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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궁궐과 통하자는 일이 아닌가. 사대부의 염치를 이런데 쓰지 않고 어디다

쓴단 말인가. 하물며 이 고을은 한 편으로는 제궁을 받들고 한 편으로는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일에 이바지하느라 백성들의 고혈이 이미 다한지라, 내 어찌 차마 일신상

의 안위와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렴주구의 죄 하나를 더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해 겨울에 드디어 벼슬을 내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 왔다. 

임인년봄에청난원훈(淸難元勳)으로책공(策功) 되어, 서울로들어와상소를올렸다.

“미친 역적 이몽학은 오합지졸의 무리로 까마귀 떼처럼 모 으니, 가식(假息)의 혼

이요 솥 속에 든 물고기 같은지라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신이 홍주성

을 지킨 것은 바로 신하된 자의 마땅한 직분이오니 어찌 공신록에 기록될만한 공이

있다 하겠습니까. 황공하여 감히 사양 하겠습니다.”

하 다. 사양하기를 두 번이나 하 으나, 판결사를 제수하심과 동시에 주역(周易)

교정청 당상(校正廳 堂上)에도 참여하도록 하 다. 얼마 뒤에 형조참판을 제수하

으며 또 강원감사에 옮겼으나, 도감의 녹훈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장계

를 올려 서울에 머무르게 하매, 한성우윤으로 고치고 금오당상(金吾堂上)을 겸했다. 

갑진년(선조 37년, 1604년)에 녹훈이 끝나자 정헌대부(정2품)로 승진 시키매 간절

하게 사양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특별진급으로 형조판서를 제수하여 입시하게

되었다. 이때 임금께 병환이 있는지 오래 되어, 여러 신하들이 의원과 약의 처방에

대하여 논했는데 선생만이 홀로 나가서, 

“옛날 말에 병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하 습니다. 임금이

올바르게 행동하여야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듯이 마음 역시 오장육부와 백가지 혈

맥이 일금과 같으니 반드시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여 근본 근원을 올바르

게 길러야만, 모든 병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갓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잘 풍자했다고 하 다. 

을사년에 홍수가 일어나 백성들이 물에 떠내려가 죽었다. 선생이 임금께 왕자들의

집이 법도에 지나치고 무장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아뢰니, 만취

(晩翠) 오억령공(吳億齡公)이 임금을 모시고 경서를 강의하는 자리인 연중(筵中)에

함께 있다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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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선생의 진언은 곡진하고 맛이 있으니, 가히 문장에 조예가 깊은 사람임을 알겠

도다.”

하 다. 

당시 국가의 권력을 잡은 재상들은 백성의 신망을 얻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선비

들은 정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해 평범하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나라 신하들의 벼슬 이름과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명 등을 기록한 명정

에는 늙어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치사란 두 자를 쓴 사람을 볼 수 없으니, 가히 부

끄러운 일이다.”

하고 탄식하 다. 

개성유수로 부임해서의 일이다. 그곳의 풍속은 장사를 숭상하여 먼 곳의 물건을 많

이 들여와 사고팔고 하 다. 그러므로 관리로 있는 자들은 중국 사신이 올 때를 대

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은자와 인삼을 시장에서 사다가 관청의 창고에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전예가 되어 온 지 오래 다. 선생은 생각하기를 재

물이란 기름과 같아서 가까이 하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 하 다. 시장의 상인들

에게 행사의 순서와 물건의 늘어나고 줄어듦을 헤아려 준비하게 하 다. 사용할 필

요가 있을 때 바로 시장에서 가져다 쓰도록 조치했다. 아전들은 여기에 간여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백성들은 매우 편하게 생각하 다. 

왕족이 살던 여러 궁가의 노비들이 왕족의 세력을 믿고 개성부의 백성들에게 제멋

대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이에 선생은 아전궁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행패가 심한 궁노들을 모두 잡아들여 일일이 법에 따라 처리하니 감히 개성에는 들

어오지 못했다.

또한 일찍이 화공에게 도연명의‘귀거래도’를 그리게 하여 벽에 걸어 놓고 항상 바

라보았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자 상소를 올려 사직을 했다. 그날로 예성강

에서 배를 타고 이틀 만에 아산의 공세리 포구에 닿았다. 선생의 옛 집이 있는 염치

읍 대동리로 귀향하기 위해서 다.  

정미년(선조40년, 1607년) 봄의 일이다. 공신들에게 계절의 가운데 달인 음력 2

월, 5월, 8월, 11월에 베푸는 연회와, 나이가 아주 많은 신하들에게 베푸는 상수연

의 날짜를 가려 선생을 초청하 다.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하고 간단한 서식으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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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여섯 자를 헌납하 다.  

“덕을 닦아 스스로 굳세어지고 마음을 맑게 하여 기운을 기르며, 어진이를 친히 하

고 간사한 자를 멀리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보존한다.”

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축원으로 삼

았다.

여름에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여러 신하들이 나이가 차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

던 예를 인용하여 상소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빌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을에 중풍에 걸리게 되었다. 임금이 특별히 어의를 시켜 궁중에 있는 약재를 써

서 치료하도록 하 다. 선생은 감격하여 울었다. 여러 날이 지나 병이 호전되자

을 올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 다. 

무신년에 선조가 승하하자, 매우 슬프게 통곡하며 관직에 있을 때와 같이 예를 다

하 다. 병든 몸으로 대궐에 들어가 조문을 마치고 돌아 왔다. 

광해군 초에 정우복 경세공(鄭愚伏 經世公)이 임금께 진언하는 말을 올려 줄 것을

기원했다. 외척들이 좋은 벼슬을 맡아 놓고 한다는 을 올렸다. 광해군이 크게 노

하여 장차 멀리 귀양 보내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공정

해야 하며 바른 말은 듣기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을 올려 구하여

풀어주고자 하 다. 그러나 광해군은 언짢게 생각하며 무리를 지어 정우복을 비호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생은 우복과는 일찍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다. 오

리 상공(梧里 相公)이 임금께 을 올려,  

“홍가신의 말은 참으로 사군자의 풍모를 닮았습니다.”

고 하 다. 

경술년에 비로소 70세가 되니, 예법에 따라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일송 심 정승이 편지를 보내어 치하하기를, 

“이 세상의 사대부들 중에서 명예와 절개를 보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이 전

혀 없는 사람은 노선생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하 다. 

을묘년(광해군 7년, 1615년) 봄에는 병환이 있는데다가 부인의 상까지 당했다. 선

생은 주상으로서 상례를 주관함과 아울러 장례를 치름에 병을 핑계 삼아 조금도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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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지않았다. 이에, 자제들이여러번무리하지말것을간청했으나듣지않았다.

이로부터 지병이 더욱 심해졌다. 이 해 여름 6월 14일이었다. 증세로 보아 생명이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선생은 사람을 불러 몸을 부축케 하여 일어나 앉았다.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옷깃을 단정히 하고, 눈을 비비어 얼굴 표정을 편안하게

했다. 그런 뒤 자리에 반듯이 누워 숨을 거두었다. 이때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번쩍

여 방안을 비추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한의 위공(魏

公)이 세상을 떠나던 날 있었던 일에 비교하 다. 향년 75세 다. 이듬해 6월에 장

례를 지냈다, 장사는 공신의 예법에 따라 관가에서 지내 주었다.

선생은 천성과 자질이 맑고 아름다웠다. 옥같이 따뜻하고 금같이 굳세어서 근엄하

면서도 친해지고 싶은 인물이었다.

어렸을 때 여러 벗들과 함께 허초당(許草堂)에게 배웠다. 마침 퇴계 선생께서 그 자

리에 앉아 계시다가 선생을 보고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짐작했다. 판추 원혼(元判

樞 混) 어른은 세상에서 신묘한 감식능력이 있다고 일컫는데, 아주 좋은 이름난 향

을 얻고서 말하기를, 

“인품이 이 향과 서로 비슷한 사람은 오직 홍 아무개이다.”

라고 하 다.

이에 선생이 비로소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반고에게서는 문장을 배우

려 힘쓰고 두보에게서는 시를 배우기에 힘썼다. 최경창, 이순인 등 여러 문객들과

더불어 우열을 다투며 시조와 한시를 공부했다. 그러다가, 민습정(閔習靜)의 문하에

들어가 배웠다. 그때에야 비로소 문장력이란 조그만 재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드디어 그 학문을 모두 버리고 실천하는 학문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 뒤에 또 퇴계 선생 문하에 들어가 배우면서 더욱 밝고 빛나는 근원을 보게 되었

다. 행동과 학업이 더욱 명백하고 통쾌하여졌다. 편벽되고 사사로운 것은 끊었다.

원대하고 공정한 것을 행하는 데에 힘을 썼다. 

공이 사헌부에 있을 때, 조 원이 이조좌랑으로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

대로 제수하고 천거했다, 공은 이 일을 용서하지 않고 탄핵했다. 조 원은 선생의 오

랜 친구 다. 이율곡이 이를 보고 옛날의 법도가 살아있다고 칭찬하 다.

선생이 금오당상이 되었을 때, 황정욱이 도적에게 잡혀가서 임금을 저버린 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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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 아들이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려 보내줄 것을 애

원하므로 그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황정욱이 지은 죄

는 윤리와 기강에 관련 된 것이므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하 다.

강, 채 , 문, 세 사람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당

시의의논들은모르고저지른죄니용서해주자고하 다. 그러나선생이말하기를,

“뇌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대사헌 강첨은 평소에 선생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 다. 하루는 일가친척인 그 아

우의 면책을 위하여 선생을 찾아 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다가 돌

아갔다. 선생은 의논을 하면서 주장하기를 더욱 확고하게 했던 것이다. 

계미 년 중간에 송, 허 등 여러 사람이 율곡을 탄핵하며, 중이라고 까지 비방했다.

선생은 이것을 잘못이라 하여, 

“이는 군자의 말이 아니라.”

하 다. 그 뒤 회재와 퇴계 두 선생이 정인홍에게 모함을 받아 안과 밖의 많은 선비

들이 서로 을 올려 변론하는데, 말의 내용이 몹시 허황되어 남쪽에 있다는 커다란

바다까지 미칠 지경으로 심했다. 이에 선생이 말하기를, 

“이는 장사치와 아녀자들이 다투는 말과 같다. 어찌 커다란 몸뚱어리가 없는가. 두

선생의 도가 크고 덕이 높은 것을 밝히면 간사한 말들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남

쪽에 있다는 커다란 바다에 은둔한 높은 지조 또한 가히 버릴 수가 없다.”

하 다. 

정인홍이수우당의묘비에새길 을지어서선생이계신곳으로보내면서말하기를, 

“수우당도 역시 공과 의리로서 벗하 으니, 원컨대 공의 을 받고자 합니다.”

하 다. 그러나 선생은 사양하기를, 

“나는 이미 늙어서 을 쓸 수가 없다.”

하 다. 이는 정인홍의 사람됨을 하찮게 여긴 까닭이었다. 

역적 정여립은 선생과 같은 해에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남쪽으로 가는 길에

수원부에 있는 선생을 찾아왔다. 화제가 주자(朱子)에게 미치자, 

“회암(晦庵)이 수학(數學)에는 밝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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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말하니, 선생이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박학(博學)한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잘못 본 것이다.”

하 다. 

기축년의 옥사(獄事)때는 역적이 많이 죽었는데, 선생은 이때도 낌새를 먼저 알았

다는 기색이 없었다. 이발 형제가 매를 맞다가 죽으니, 선생은 옷을 벗어 시체를 덮

어 주었다. 곡을 하며 입관과 염습과 장례 지내는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자제들이

울면서 말렸으나 선생은, 

“내 진실로 그의 원통함을 아는데, 어찌 화를 입고 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마음

을 바꾸겠는가.”

하 다. 사람들은 선생이 후일에 화를 입을까 걱정하 으나, 다행히 선생의 평소

사람됨을 아는 이들의 힘을 입어 화를 입지는 않았다. 

선생의 효행이 독실한 것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17—18세 때에 계모의

병환을 간병하 는데 그 증세가 여러 가지 다. 선생이 계모의 말을 듣고 의원에게

가서 처방약을 물어보고 돌아왔다. 계모가 의원에게 무어라 말했는가를 물었다. 선

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일일이 아뢰었다. 단 한 마디도 빼놓는 데가 없자 계모는, 

“정성이 지극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하 다. 의원도 또한,

“어버이의 병환으로 내 집에 오는 자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사람

을 움직이는 것은 홍 수재만한 자가 없었다.”

하 다. 약을 파는 사람도 좋은 약재를 골라 놓고 기다렸다.  많이 늙은 뒤에도 하

루라도 새벽에 사당을 참배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제사 음식은 반드시 친히 장만하

여 보살폈다. 비록 자제들에게도 대신 시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하 다. 

슬프도다. 선생의 학문은 실체에 가장 밝고 쓰임에 적당하 다. 그렇기 때문에, 임

금을 섬기고 어버이를 봉양할 때나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친구를

접대하며 큰일에 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좌우로 근원을 만나 그

정당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선생이야 말로 가위 넓고 크고 통달한 선비라 하겠다. 이

에 아산과 온양 두 고을의 선비들은 선생을 위하여 각각 서원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부인 재령 이씨는 정경부인으로 봉해졌는데, 사축별제(司畜別提) 형(衡)의 따님이

다.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맑고 밝아서 남편을 밤낮으로 공경하여 섬겼다. 자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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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고 종을 부리는 데도 사랑스럽게 하면서 법도가 있었다. 

선생이 일찍이 병에 걸려 위독하자 부인은 손가락을 베어 피를 약에 타서 먹 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서는 상중에 먹는 법도를 3년 동안이나

지켰다. 이에 군자들이 말하기를 장부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하 다. 무당과

장님의 굿이나 기도하는 것 등은 일체 하지 않았다. 집안이 비록 가난했으나 오직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모심은 물론 제물 또한 풍성하게 차렸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선생의 덕행이 자기 집에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만력 을묘(광해군 7년, 1615년) 3월에 돌아가셨다. 선생이 출생한 가정 경자년까지

나이가 76세 다. 

5남 2녀를 낳았다. 선생의 셋째 아들 참봉 자 씨가 지난날에 나를 아산의 바닷가로

찾아 왔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평생의 행적을 적은 과 유고를 나에게 주면

서 비문을 부탁했다.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님은 내 아버지와 과거에 동시에 급제하 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장 절친했던 친구 사이 소. 그리고 당신은 이미 홍양청난비를 지은 바 있

으니 내 아버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세상에 당신만한 사람이 없을 터이오. 그러기에

거듭 당신에게 우리 아버님의 비문을 부탁하오.”

하 다. 이에 내가 의리상 사양하지 못하고 외람되이 허락 하 었다. 그 후 참봉이

죽은 지도 이제 10여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선생의 손자 우언이 북청에서

고을 수령의 보좌관 소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들려 울면서 말

하기를, 

“숙부께서 부탁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에 세울 비문에 대한 일을 당신께서는

잊어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민첩하지 못함을 사죄하고 늙은 몸에 병이 들어 을 쓰

기가 어렵다고 사양했다. 그러나 우원 씨가 끝까지 간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드

디어 선생의 평생 동안의 행적을 자세히 참고해서 본말을 기록하고 공경하면서

로 써서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 

명(銘)에 이르기를,

“옛날 우리 선왕께서 무력이나 권모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물리치고 유교

(儒敎)를 숭상하 다. 쉬고 있던 선비들은 세상의 쓰는 바가 되었도다. 사헌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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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게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을 강구하고 연마하 도다. 

아름답다 오직 우리 선생이여, 

보통보다 뛰어나고 무리와 다르도다. 집에 머무르면서는 반드시 어려운 것을 정리

하고 움직이면 난초같이 향기가 나는구나. 친한 사람도 그의 뜻을 빼앗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도 가히 핍박하지 못하는구나.

오직 그 잡은 바는 성품이 고요하고 배워서 얻었도다. 행촌에게서는 눈 속에 섰고

퇴계에게서는 덕에 목욕을 하 도다. 

안으로는 부모를 섬기고 밖으로는 직책을 다하니, 어느 곳에 간들 힘이나 마음을

다하지 않으리오. 의가 바르고 인이 성숙하 도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선비란 마땅

히 쓰는 데에 당하면 사정에 어둡다 하지만 누구든 선생과 같이 움직이면 모두 중요

한 일을 맞게 하리라.

세상에서 이르기를 선비란 모두 말이 많고 엄한 것을 자랑한다 하지만, 누가 선생

과 같이 깊고 평범하며 겸손하겠는가. 계사 병신의 두 상소는 간(肝)의 피 한 주먹이

었다. 임금의 밝은 지혜가 위에서 내리 비치시니 바른 말을 하 다. 바른 말을 하므

로 고을을 맡기어 총애 하 다. 

홍주는 험하고 중요한 고을인데, 인심이 메마른 호서의 목구멍이다. 선행이 한 번

부임하자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밝게 흐르도다. 누가 얽힌 뿌리가 되었는

가, 나에게는 잘 드는 병기가 있다. 누가 깨어진 수레가 되었는가, 나에게는 긴 고

삐가 있도다. 개미 같은 역적 몽학이 임천을 무찌르고 홍산을 짓밟았도다. 하루아침

에 머리를 바친 것은 누구의 공이던가.”

임금이 말하기를, 

“원훈이여, 네 오너라. 공의 차례를 정하겠다.”

하 다. 선생은 굳이 사양하여 대머리가 딴머리 보듯 하 도다. 마지 못하여 형조판

서가 되고, 개성의 유수가 되었다. 가을 바람에 흥을 일으켜 오호(五湖)에 배를 띄웠

도다. 그만둘 때를 안 것이 어진 것이 아닌가. 빛을 보고 나르는 것이 어렵도다. 일

찍이 12년이 되지 못하여 위패를 모신 단에 밤이 되었도다.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어진이가 없어졌으니, 나라 안에 몇 사람이나 남았는가.

나서 순하고 죽어서 편안한 것은 선생의 아름다움이로다. 묘(墓)에 돌이 있으니 내

가 행적을 추려 기록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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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오는세상에고하노니, 이곳을지나는이는반드시공경하는뜻을표하리로다. 

(자손록(子孫錄)은 회암(希菴) 채참판(蔡參判) 팽윤(彭胤)이 추후하여 지었음.)

정헌대부 지충추부사 조 경 지음





간지1장
(홍가신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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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所在地 :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
年 代 : 숙종 43년(1717.丁酉)
碑 身 : 241㎝ 100㎝ 42㎝
碑 撰 : 趙 絅, 書 : 金世欽, 篆 : 權 珪
碑 銘 : 홍가신 신도비



56 아산의 神道碑



아산의 神道碑 57



58 아산의 神道碑



아산의 神道碑 59



崇禎紀元後 再丁酉 九月 日立

後學 奉直朗 前洪陽縣監 蔡彭胤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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